
<보도내용>

□ 2026.4.15.(수) 조선일보는 ｢집값 하락 막고 있는 두 남자…선거에 밀려
나는 ‘내집’ 꿈」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시대에 돈 풀기 재정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선택”
하여 “시중에 풀리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문가들은 “박홍근 장관의 재정지출 확대는 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를 의식한 행보를 풀이”한다며, “박 장관은 고유가 타격과 관련이 
없는 현금 지원을 추경에 함께 넣어 선거 표심을 매수하려 했다고 비판”
받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 입장>

□ 추경 편성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이며 고유가 타격과 관련이 없는 현금 
지원사업이 반영됐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금번 추경에는 고유가·고물가 이중고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과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 등 필요한 계층에 필수적인 지원을 반영했습니다.

  -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이 고유가 부담, 물가상승·경기둔화로 
서민·중산층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지원입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 편성으로 물가를 
자극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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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은·KDI 등 연구기관1」, 국회 예산정책처2」, 민간기관3」 등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선 조기 대응이 필요하고, 금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도 0.2~0.3%p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1」 이창용 한은총재(‘26.4.10) “이번 추경은 부채가 아니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긍정적”

       2」 국회 예산정책처(4.1) “유가·환율 급등 충격이 국내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 추경으로 26년 경제성장률 0.21%p~0.29%p 증가”

       3」 씨티은행(4.1) “4분기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18∼0.36%p 가량 올릴 것”

□ 또한 금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한국은행, 
KDI 등 주요 기관들의 평가입니다.

     * 한은 서면답변(3.15) “추경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KDI·조세연 등 연구기관(3.12, 비상경제TF) “'취약 부문에 잘 타겟팅한 추경은 금리·환율·

물가 등 부작용은 제한적. 거시경제·금융·외환시장 안정 기여

 ㅇ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민간자금이 납세자에서 지출 대상자로 이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됩니다.

     * 한은총재 후보자 서면 답변(4.13)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활용. 

민간자금이 납세자로부터 정부지출 대상자로 재분배되는 것이어서 통화량은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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